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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케어텍, 제22기 반기 누적 매출액 419억 원 “전년 동기比 15%↑” 

▶ 제22기 2분기 매출액 238억 원, 전년 동기대비 12.1% 상승, 영업이익 흑자 지속! 

▶ 전년 반기比 해외매출 133% 증가! 구축형 HIS 시장확대 및 클라우드 EMR 수익 향상 추진 

▶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신규 이사진 선임 “경영 투명성과 기업 신뢰도 강화” 

<2021-11-15>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기업 이지케어텍이 제22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3월 결산법인 이지케어텍㈜(099750, 대표이사 위원량)은 제22기 반기(2021.04.01~2021.09.30) 누적 매출액 419

억 원, 영업이익 8억 원을 달성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15% 증가했고, 영업이

익은 대폭 상승하며 흑자전환했다. 2분기(2021.07.01~2021.09.30)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2.1% 상승한 238억 원

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유지하는 등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지케어텍의 금번 실적은 연초 계획한 수치를 상회했다는 평가다. 국내 병원정보시스템(HIS) 시장에서의 투자 

활성화와 프로젝트별 투입자원 효율화로 비약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했고, 특히 해외시장 매출액은 중동 신규 프

로젝트와 일본에서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며 작년 반기대비 133%나 급등했다. 추후 글로벌 코로나19 상황

이 안정화될수록 해외시장에서의 신규 수주확대 및 발군의 매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케어텍은 다양한 국내외 프로젝트를 통해 3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구축형 HIS 베

스트케어(BESTCare)의 유기적인 시장 확대와 클라우드 EMR 엣지앤넥스트(EDGE&NEXT)의 지속적인 수익성 향상

을 추진하고자 한다. 

 

차세대 구축형 HIS 베스트케어2.0은 지난 9월 전남대학교병원 차세대 HIS 고도화 사업 및 일본 성마리안나대학

병원 차기 HIS 도입 재위탁 사업 계약을 통해 굳건한 시장지배력을 증명했고, 엣지앤넥스트는 전국의 5개 종합

병원 및 중소병원에서 순조롭게 오픈하며 클라우드 EMR 시장점유율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과 경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업들을 신

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거버넌스 수립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당사는 투명한 경영 방침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각도의 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금, 당사의 월등한 기술 경쟁력으로 병원 니즈에 부합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IT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설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기업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높이고 의료정보 환경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구축형 HIS 베스트케어(BESTCare), 국

내 상용화 1호 클라우드 EMR 엣지앤넥스트(EDGE&NEXT) 등이 있습니다.  

미국, 중동, 일본 등 해외로도 솔루션을 수출하여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다수의 헬스케어 

관련 국책사업을 주관하며 국민보건 향상 및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